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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    신 각 언론사 편집국장・보도국장

참     조 사회부 및 문화부 미디어 담당기자

발     신 전국언론노동조합

제     목 <경인TV 허가추천 촉구 기자회견>

1. 언론노조, 희망조합, 경인지역새방송창준위는 19일(월) 오후 1시 서울 목동 방

송회관 로비 1층에서 ‘경인TV 허가추천 촉구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.

2. 현재 경기 인천 지역 1,300만 시민들의 시청권은 iTV 정파 이후 800여일이 지

나도록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, 180여명의 언론인들의 생존권도 박탈되고 있습니

다.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0일 오전 10시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‘경인TV 허가

추천’을 해 줄 것을 촉구할 방침입니다.

3. 기자회견에는 이주현 경기민언련 사무처장, 오경환 창사준비위 공동대표, 양문

석 언론연대 정책실장, 이준안 언론노조 위원장, 김환균 PD연합회장, 이창형 방송

기술인연합회장 등 언론,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 할 예정입니다.

4. 희망조합 조합원 100여명은 지난 12일부터 목동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‘방송

위원회의 조속한 허가추천’을 촉구하며 집단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끝>.


